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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 세상을 들어올리는 힘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초적 힘이 주어진 결핍에서 나온다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은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싶다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지금 내가 무엇에 결핍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가장 고

통스럽고 보편적인 결핍은 식욕과 같은 1차원적인 생·물리적 결핍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

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원초적 고통을 알 수 없다. 사흘을 굶주린 어른이나, 젖 때가 지나 엄마를 찾아 우는 아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결핍은 충족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사라진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결핍이 드러난다. 바로 안전 욕구나 어

떤 집단에 소속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러하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면 비로소 자기고양 욕구도 일어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세우고 사회인으로서 자기 효능감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욕구들은 위계적으로 작동하며 일정도의 하위 욕구가 충

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자동적으로 발현되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A.매슬로우는 욕구 위계설을 토대로 결핍 수준에 따른 인간의 보편적 행동 지향점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인간의 결핍된 욕구는 충족 되어질 때 까지 지속되며, 하위 욕구일수록 그 결핍의 강도는 크게 작용한다. 이것이 우리를, 사회를 움

직이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들은 내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 우리의 몸이, 마음이 지배되

고 끌려 다니는 피동적 욕구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물질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런 1차원적인 결핍의 고통에서 헤어

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피동적 결핍에 중독된 행태로서, 물질만능의 욕구에 스스로를 포로로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삶이 결핍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결핍에 종속된 노예와 다를 바 없다.

동시에 매슬로우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임하고,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보편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성찰해냈으며 이

를 자기실현의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실현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환경에서 주어지는 피동적 결핍이 아닌, 스스로 창출 

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 결핍인 것이다. 자기실현 욕구는 일단 발동이 걸리면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이유도 없다. 결핍이 보편적

이듯,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고양된 의식 또한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고양된 의식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빅 퀘스천을 던지고 탐색의 여정에 한걸음 들어

서면서 시작된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초적 힘이 주어진 결핍에서 나온다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은 자신을 찾아가는 위

대한 여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매슬로우는 이를 “메타 동기”라고 했으며, 삶을 통해 자기실현을 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정

의했다. 

결핍은 인간이 세상을 들어 올리는 힘이다. 하지만, 주어진 결핍에 중독된 채 소진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향한 결핍을 

스스로 창조해 내며 삶의 위대한 여정에서 자기를 실현할 것인가? 자신의 결단에 그 힘은 양가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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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_ 파우스트




